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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exane 중독 “하반신 마비증세”
화성 LCD․DVD 작업장 근무 타이여성 5명 … 앉은뱅이 병 판정

경기 화성시의 한 LCD·DVD 부품 제조기업 공장에서 타이 여성노동자 5명이 세척제로 쓰이는 유기용제에 

무더기 중독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 판정을 받았다.

특히, 비슷한 증세를 나타낸 타이 여성노동자 3명은 발병 뒤 타이로 돌아갔으나, 현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상반신으로 마비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 조해룡 원장은 1월12일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입원한 파타라완(30·여) 추

언총(29·여) 등 타이 여성노동자 5명에 대한 근전도 및 신경조직 검사 결과, 5명의 증상이 Normal-Hexane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n-Hexane은 냄새와 색깔은 없지만 독성을 지닌 유기용제로 세척제나 다른 공업용 접착제의 소재로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보호장비 없이 신체가 n-Hexane에 직접 노출되면 호흡기를 통해 신경조직으로 독성이 침투해 신경

장애의 원인이 된다.

집단으로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은 5명은 경기 화성시 향남면 요리에 있는 LCD·DVS 제조기업 ㄷ사의 

폐된 검사실에서 하루평균 15시간씩 마스크나 장갑·안경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7개월에서 3년 동

안 출하직전 제품을 유기용제로 세척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룡 원장은 “n-Hexane 중독은 초기에 근육무력증과 사지지각 상실증세에 이어 거동이 불편한 하반신 마

비를 거쳐 상반신 마비 등 전신마비로 이어지며, 최근 국내에서는 시화공단에서 중국동포 3명이 비슷한 증세

를 보인 적이 있으나 집단적으로 중독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타이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 발병한 것은 2004년 11월 초로 “검사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무릎이 아프고 저리

다가 점점 다리에 힘이 없어져 일어나기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ㄷ사는 “세척용제로 n-Hexane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n-Hexane이 신체에 악 향을 주는지 사전에 

몰랐으며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일단 휴식을 취하도록 조처했으나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왔으니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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